
보도시점 2024. 2. 21.(수) 15:30 배포 2024. 2. 21.(수) 13:00

“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대응에 최선을 
다해줄 것을 당부”

- 한덕수 국무총리, 국립경찰병원 방문
- 서울 동남권 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비상진료체계 유지,,, 관계자들 격려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1일(수), 15시 국립경찰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

준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. 

    * (참석) 김진학 경찰병원장, 변창규 진료1부장, 주준범 의료경영기획실장, 김소란 간호담당관

 ㅇ 금일 경찰병원 현장방문은, 2.19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비상진료 

대응체계를 가동한 후 국립의료원을 방문한 것에 이은 두번 째 현장 행보로, 

전공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. 

 ㅇ 특히 어제부터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어 수술이 연기되거나 진료예약이 

취소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현실화됨에 따라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

국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 

 ㅇ 한 총리는 국립경찰병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보고받고, 현장상황을 

점검하며, 남아서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, 간호사, 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

했습니다. 또 입원병동을 찾아 근무를 하다 부상을 입은 경찰 입원환자

도 찾아 위문하였습니다. 

□ 한 총리는, “경찰병원은 서울 동남권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이번 집단

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

되어 주셔야 한다” 며 “힘드시겠지만 평일 진료시간 확대, 주말‧휴일 근무, 

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비상 조치들이 제대로 

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.”고 당부하였습니다.  

 ㅇ 또한 “정부도 병원마다 유연한 인력 관리를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

할 수 있도록, 수가 인상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” 고 

하였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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